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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두 번째 Y-IAVE가 발행되었습니다! 보다 풍부한 내용의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활동, 정보, 이벤트 등 다양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AVE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단체 소식 및 Y-IAVE관련 제안 및 문의: yiavenewsletter@gmail.com 
 
 
IAVE 소식 
 
IAVE세계청소년자원봉사대회:  
화합과 평등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 2008년 3월 31일, 4월 1, 2일 / 파나마 시티 
 
청소년자원봉사대회의 등록 마감일은 2008년 2월 29일 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IAVE홈페이지: http://www.iave.org/EventView.asp?EventID=30 
 
글로벌 청소년자원봉사단의 소식 
 
 
아메리카 
 
어린이를 자유롭게! – “마음을 다해(Have a Heart)” 캠페인  
 
캐나다 에이즈 연구재단(CANFAR)은 HIV/AIDS 관련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캐나다의 
자선단체 입니다. 이 곳에서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는 
HIV/AIDS 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에이즈 치료를 위한 연구 기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개발시키는 국가적 캠페인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즈음하여 학생들은 서로 “마음의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선물은 1달러짜리 
“마음을 다해” 바구니 입니다. 특별 제작한 “마음을 다해” 캠페인 로고가 붙어 있는 바구니 안에는 
초콜릿과 캔디 등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비롯하여 HIV/AIDS 정보지와 편지를 쓸 수 있는 스티커 등이 
들어있습니다. 선물 구매금액은 전액 청소년 관련 HIV/AIDS 연구기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CANFAR 홈페이지: http://www.canfar.ca/ 
 
마음을 다해 캠페인 홈페이지:  
http://www.canfar.c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7&Itemid=43&lang=en 
 
첫 번째 모임: " 안데스 지역 개발을 위한 청소년 협회 간 네트워킹 강화" 
 



스페인 국제 협력단(AECI)과 이베리아계 미국인 청소년 단체(OIJ)가 이 첫 번째 모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안데스지역 개발을 위한 청소년 협회 간 네트워킹 강화”를 주제로 한 이 모임은 2008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지나 시에 위치한 스페인 협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됩니다.  
 
I 프로그램 구성  
 
• 구성 I. – 시민의식과 청소년  
• 구성 II. - 청소년 참여의 형태 
• 구성 III. - 정책: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단계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 자원봉사 단체 및 협회 간 네트워크 강화에 있습니다. 즉, 지역 내 
청소년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들의 필요와 가능성, 기회 그리고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생각하며, ‘함께 하는 노력’ 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 OIJ(http://www.oij.org/actividad.php) 
 
유럽 
 
영국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50만 명 모집 
 
영국의 자원봉사 자선단체인 V는 50만 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청소년 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고 발표했었고, 실제로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V 의 활동을 기념하며 지난 여름 ICP(시민참여혁명)는 국제적 자원봉사 혁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ICP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자세히 소개하고, 영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V 와 같은 획기적인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V 는 
청소년 위주의 새로운 자원봉사 계획, 이름하여 “Vinvolved” 를 발표하고, 7천 2백만 파운드(£72m )의 
재정을 지원받게 될 150명의 훌륭한 지원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ICP 
http://www.icicp.org/index.php?tg=articles&idx=More&topics=379&article=841 
 
‘어린이의 선택’ 상 
 
 ‘어린이의 선택’상은 스코틀랜드의 어린이 그리고 스코틀랜드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포스터 및 추천서 양식은 SCCYP에 문의하세요. 
전화: 0131 558 3733,  
이메일: cca@sccyp.org.uk 
홈페이지: www.childrenschoiceaward.co.uk.  
추천 마감은 2008년 2월 14일 입니다.  
 
관련 웹사이트: 스코틀랜드 자원봉사개발http://www.vds.org.uk/tabid/66/Default.aspx 
 
 
어린이의 눈으로: 코소보의 환경문제  
 
UNV 자원봉사자들은 코소보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홍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코소보 UNV자원봉사자, 
국제연합 코소보 팀 그리고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청소년 단체를 비롯하여 코소보 전역에서 총 14개 청소년 단체가 사진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사진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청소년 단체는 월드비전의 평화교육 프로젝트인 “평화를 위한 어린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교육 프로젝트는 코소보 내 다양한 종족의 10 세에서 15 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활동입니다.  
 
어린이들은 오늘날 코소보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교육활동은 코소보의 환경보호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효과적인 
움직임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어린이들은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과연 
자원봉사가 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원봉사, 또 그들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봉사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관련 웹사이트: 코소보 UN 자원봉사  
http://www.unv.org/en/news-resources/news/doc/through-childrens-eyes-raising.html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인간 띠” 캠페인  
 
2020 년까지 HIV 감염 0%를 이루자는 소망을 마음에 담고 500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요하네스버그 
시민회관에 모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각자의 손을 잡고 시민회관 주위에 둘러 서서 
5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들어 에이즈예방에 대한 그들의 화합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2월 5일 세계 자원봉사의 날을 알리고 청소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요하네스버그 사회개발부와 UNV 그리고 인문학 연구회의’HIV/AIDS과 건강’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청소년’은 2008년 캠페인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10만 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인간 띠를 만들어 낼 
백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원봉사, 도덕성, 인권, 자발적 상담 
및 검사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제고 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UN 자원봉사 
http://www.unv.org/en/news-resources/news/doc/human-chain-campaign-in.html 
 
아시아태평양  
 
한국의 청소년  
 
제 62차 총회 3위원회에서 청소년과 사회개발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제 3위원회에서는 사회, 문화, 
인도주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정책개발부 부장은 개회 연설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과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개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보고서인 2000 년 이후 청소년 활동 세계 프로그램 보고서가 다른 
청소년 관련 문서와 함께 제 3위원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에 청소년들이 참여함에 있어 그들이 이뤄낸 성과 및 한계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세계화, 직업, 교육 그리고 빈곤과 기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이루어 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한국 유네스코  청소년 팀  
http://youth.unesco.or.kr/mboard.asp?exec=view&strBoardID=Youth_Info2&intCategory=0&intS
eq=660 
 
 
에든버러 공작 상 그리고 자원봉사  



 
뉴질랜드 청소년부 장관 Nanaia Mahuta는 에든버러 공작 상 개회 연설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의 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4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60 만 여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즉 아테아로아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에든버러 
공작상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상 수상에 있어 자원봉사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소중한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내일의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참가자와 대표단을 모두 하나로 만드는 에든버러 공작상은 일주일 간 진행되며 지역 
이사회와 워크숍 등이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서비스, 새로운 기술의 습득 그리고 
자신감 등에 대해 생각하며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뉴질랜드 자원봉사  
http://www.volunteeringnz.org.nz/files/newsletter/VNZ_Update_Nov_07.doc 
 
유럽의 캠페인 
 
EU 문화 간 대화의 해  
 
유럽연합은 매년 그 해에 어울리는 특별한 주제를 정해왔습니다. 2008년은 ‘문화간 대화’의 해 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대화를 위한 활동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활동가들은 청소년 단체, 문화계, 교육계 등 다문화 회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활동에 임하게 됩니다.  
 
문화 간 대화는 유럽연합에 몇 가지 전략적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럽연합의 
화합을 도모하며 사회정의와 단결력을 장려하는 등의 혜택 입니다.  
2008년은 유럽연합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국가 간 보다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다지게 하는, EU 문화간 
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08 년 유럽연합 문화간 대화의 해, 그 목적은 유럽사회 시민들 사이의 문화간 대화를 장려하고,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더욱 개방된 유럽사회를 이해하며,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EU의 기본 가치처럼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럽의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바로, 문화간 대화의 목적인 것입니다.  
 
2008 유럽 문화간 대화의 해에 앞서 임시 웹사이트가 개설 되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 회담 
http://www.interculturaldialogue.eu/web/index.php 
 
 
월간 소식지에 실릴 여러분 나라의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분의 
한마디와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NEWS or SUGGESTION"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yiavenewslet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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